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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18cc
엔진 직렬 4기통 1.6L가솔린 터보엔진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24.5kg·m
변속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승차 인원 5인승
복합 연비 13.0km/L
가격 2710만원

■ SM5 TCE 주요제원

기존 2.0엔진을 1.6터보엔진으로 다운사이징한 SM5 TCE는 기존 SM5에 비해 가속 성능은 월등하고, 정숙성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배기량은 낮추면서 연비와 출력은 향상시키는 기술이
다.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의 SM5는 국내 중형차
시장의 대표 아이콘 중 하나. SM5가 ‘TCE’
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태어났다. 국내
중형 세단은 2000cc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M5 TCE는 기존 2.0엔진을
1.6터보엔진으로 다운사이징 했다. 다운사
이징은 배기량을 낮춰 CO2 배출량을 줄이
는 친환경성을 우선 고려하면서, 출력과 연
비는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세계 자동차 시
장의 대세이기도 하다. 국내 중형 세단 시

장에서는 최초로 제대로 된 엔진 다운사이
징이 적용된 SM5 TCE를 서울 광장동 W호
텔에서 춘천까지 왕복 200km 구간에서 시
승했다.

뀫다운사이징 효과는 확실!
SM5 TCE 모델 다운사이징의 핵심은 닛

산의 1.6L GDi 터보 차저인 ‘MR190DDT’
엔진과 독일의 유명 변속기 전문업체 게트
락의 6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의
장착이다.

SM5플래티넘(2.0)의 공차 중량은 1415kg
이고 SM5 TCE(1.6)의 공차 중량은 1525kg
으로 차량 무게는 오히려 SM5 TCE 쪽이
95kg이나 더 무겁다. 하지만 연비를 보면
SM5 TCE(연비 13km/L)가 SM5 플래티
넘(12.6km/L)보다 앞선다.

더 무거운 차가 더 효율적인 연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6L GDi 터보 차저
엔진과 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의 효율적인 조합이다.
차량의 퍼포먼스 또한 SM5 플래티넘

(141마력, 최대토크 19.8)보다 SM5 TCE
(190마력, 최대토크 24.5)가 월등하게 앞선
다.실제 고속도로 주행에서 SM5 TCE는 제
원표상의 월등한 우위를 실감할 수 있을 정
도로 빠른 가속력을 보였다. 150∼180km에
이르는 고속 영역에서도 가속이 더디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1.6 엔진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잊어도 좋을 정도다.

터보엔진의 단점중 하나인 터보렉(가속
페달을 밟는 시점과 실제 가속이 되는 시점
이 반 박자에서 한 박자 느린 것)도 미미한
수준이다. 확실히 기존 2.0엔진보다 수월
하게 가속이 되면서도 SM5 특유의 부드러
운 주행 능력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브레
이크 시스템도 SM7에 사용되는 것으로 업
그레이드 했다.

뀫성능연비만족도커…가격세금문제아쉬워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만족스러웠다. 변
속 타이밍이 빠르고, 변속 충격도 없다. 그
야말로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가면서도 착
가라앉는 느낌이 안정적이다. 200마력 이
상의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구현한 셈. 호불호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실
내 인테리어도 화이트 투톤 방식을 적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성능과 연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
지만 시장 반응의 관건은 가격이다. 기본
가격은 2710만원(SM5 플래티넘은 2220∼
2810만원). 풀 옵션을 선택하면 3159만원
에 달한다. 친환경성과 연료 효율성 및 차
량의 성능을 고려하면 적정선이지만 1.6리
터 엔진의 중형차라는 선입견이 장벽이다.
세금 문제 또한 아쉽다. 배기량이 1618cc
다. 1600cc 이하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 혜
택(연간 1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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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SM5 TCE

기존 2.0엔진서 1.6터보로 다운사이징

190마력 고출력·13km/L 효율적 연비

풀옵션 3159만원…가격 경쟁력은 글쎄

작아진 심장? 출력·연비는 더 강해졌다

친환경과 연료 효율성이 자동차 산업의 확고한 트렌드
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의 신발인 타이어 역시 이 흐름
에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최근 수입 신차들 중 연료 효율
성을 강조한 모델들의 경우 상당수는 저연비 타이어를 장
착하고 있다. 저연비 타이어는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
대한 줄여 연료 효율성을 높인 타이어를 말한다. 회전저
항(연비) 1등급 타이어의 경우 5등급 타이어에 비해 리터
당 1.6km까지 주행거리에 차이가 난다.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경우 50∼60리터가 주유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은 차이다.

하지만 내 차에 저연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일까? 연비가 아닌 차량의 안전까지 고려
한다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당 차량이 지닌 출력과 토크, 즉 퍼포먼스적인 특성
을 고려해 얼마나 궁합을 잘 맞추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기자는 고출력을 지녔으면서도 저연비 타이어가
장착된 수입 신차들을 서킷에서 테스트하면서 차량과 궁
합이 맞지 않는 타이어가 주행 안정성에서 얼마나 큰 손실
을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고속 주행과 코너링시 차가 지닌 고출력과 높은 토크를
감당할 수 없는 저연비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은 서킷에
서 여지없이 문제를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급 브레이
크 할 때 제동거리였다. 고출력 차량에 고성능(UHP) 타
이어가 아닌 저연비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프로 드
라이버들조차 제동거리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불안
정했다. 또 급가속시 출력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의 앞부
분이 들리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친환경성과 연비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안전이다. 연
비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고출력 차
량의 경우 그에 맞는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야 하지만
저연비 타이어보다 원가가 비싸다) 차량의 특성에 어울리
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행
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원성열 기자

친환경저연비타이어의두얼굴

편집｜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Car Talk! 카톡!

펀(FUN) 드라이빙과 경제
성으로 상징되는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에서
259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
격대의 MINI 오리지널(사진)

을 2000대 한정으로 출시했다. 폭스바겐이 폴로(2490만원)
를 출시하며 소형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시점이어
서 의미가크다.

가격은 낮췄지만 성능과 차량 제원은 기존 MINI 쿠퍼
SE 모델(3090만원)과 동일하다. 다만 MINI 비쥬얼 부스
트 대신 MINI CD가 장착된다. 또한 운전자의 사계절 편
안한 주행을 위한 히팅 시트 시스템과 신세틱 시트도 적용
되어 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의 가속시간은
10.4초. 복합연비는 12.7km/L(도심주행연비 11.3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5.0Km/L)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가격으로 소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자동차인 MINI의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MINI를
갈망하던 예비 오너들에게는 축복에 가깝다. 원성열 기자

MINI를 2590만원에소유할수있는찬스


